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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소매 및 유통 현황

캐나다의 소매업은 연간 매출 4,830억 캐나다달러(약 514조원)규모

2006~2011년간 선진국 시장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성장세 유지

1. 캐나다 대형마트 유통시장

 ⚪ 로컬유통망인 로블로(Loblaw), 소비스(Sobeys), 메트로(Metro)가 시장점유율 60% 이상

     

       ※ 한국-캐나다 유통협력 포럼 발표자료 재인용



   

   ※ 자료 : 딜로이트(Global Powers of Retailing 2014), 각사 홈페이지

   ※ 세계 250대 유통기업 중 연간 매출 순위

1. 하이퍼마켓(Hypermarket)은 슈퍼마켓∙대형 할인점∙백화점의 형태가 결합된 대규모 소매 점포이다.  기존의 슈퍼

마켓에서 취급하는 식료품∙일용잡화에서부터 의류∙자동차용품∙전자제품∙가구 등도 취급하는 대형점포이다. 1980년대 

미국에서 월마트, K마트, 타깃 등의 성장과 함께 급속히 퍼졌다.

2. 슈퍼센터는 슈퍼마켓과 디스카운트 스토어를 결합한 신종 유통업태. 회원제 창고형 업태, 디스카운트 스토어와 

함께 대표적인 유통 신업태 중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월마트 슈퍼센터라는 이름으로 1990년대부터 식품류 등이 

강화된 새로운 매장형태 시도한 사례 있음. 결국 슈퍼센터는 하이퍼마켓의 월마트식 이름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음. 

일부에서는 이마트처럼 식품류가 전체 사업의 절반 정도를 차지할 경우 슈퍼센터라고 부르기도 함.

3. 슈퍼스토어(Superstore)는 의료품, 잡화를 중심으로 한 매장으로 슈퍼마켓이 식료품을 중심으로 한 점에 반대되는 개념을 

갖고 있다.



 ① 로블로(Loblaw)

  

 

  - 로블로 기업(Loblaw Company Ltd.)은 2012년 기준 연매출 310억 달러로 식품 및 

비식품, 의약품, 건강미용제품 등을 취급하며, 전국에 2,300개 이상의 매장 보유. 

            ※ 캐나다 토론토 코트라 무역관 제공

 

  - 로블로 배너 이외에 수퍼스토어(Superstore)와 같은 대형 하이퍼마켓, 노프릴

(nofrills), 맥시(maxi), 엑스트라 푸드(Extra Foods)와 같은 대형 할인매장, 포르티노

(Fortinos), 세이브이지(SaveEasy), 프로비고(provigo) 등과 같은 전통적인 슈퍼마켓 

등 다양한 형태의 프랜차이즈 소매유통매장이 운영되고 있음

 

  - 2009년에 캐나다 최대 화교계 슈퍼마켓인 T&T Supermarket을 인수하였으며, 

2014년 3월에는 캐나다 최대 의약 및 건강미용 전문 유통망인 쇼퍼스 드러그 마

트를 인수하여 계열사로 편입시킴

 

  - 쇼퍼스 드러그 마트는 3,000여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고, 주로 도심 지역에 있기 

때문에 로블로가 기업을 인수한 후 도심지역으로 진출하기에 용이함

 

 ② 소비스(Sobeys)

    ※ 엠파이어 기업의 지역별 주요 배너



 

  - 시장 점유율 2위 기업인 소비스(모회사: Empire Company Ltd.)는 전국적인 식료품

(grocery) 소매유통 기업임

  - 소비스(Sobeys) 배너 이외에 세이프웨이(Safeway), IGA, 푸드랜드(Foodland), 프레쉬

코(FreshCo) 등의 배너 하에 10개 주에서 약 1,500개 매장을 운영 중

 ③ 메트로(Metro)

  

   ※ 메트로 기업의 주요 배너 

  - 메트로(Metro)는 주로 퀘벡주와 온타리오주에 집중되어 있는 소매유통 기업

  - 메트로의 사업은 크게 식품과 의약품 분야로 나뉘어져 있으며, 식품 분야는 600개 

이상의 매장과 250개 이상의 의약품 전문 매장을 운영하고 있음

 

2. 대형마켓 합병 및 사업영역 확장 현황

 ⚪ 소매 시장에서 캐나다 유통 브랜드의 파워가 높아지고 있음

 



3. 캐나다 럭셔리 유통시장 진입업체

  



4. 캐나다 온라인 유통시장

 ① 아마존(Amazon)

  - 전통적인 소매업체들을 위협하고 있는 온라인 업체 중 하나

  - 온라인 소매업자들은 식료품과 고급식료품 카테고리를 만들어 식료품을 온라인으로 

공급망을 확대 중 

  - 비 신선식품을 판매가 주를 이루며 베이커리, 음료, 이유식과 같은 품목들을 판매

  - 고급식료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은 다양한 방식과 채널을 이용해 최고의 

가치에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을 주기 때문에 고객들의 호평을 받고 있음

  - 아마존의 성공 이후, 전통 소매업체들은 자체적인 온라인 유통망을 구축하거나 

온라인 유통채널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커짐

       ※ 캐나다 아마존 식료품 카테고리 (2014년 11월)



  ② 옴니채널(Omni-Channel)

  - 옴니채널을 통해 물리적소매와 온라인소매 간의 차이가 사라지고 있음 

  - 스마트폰을 비롯한 각종 기기에 적용된 고급 기술로 인해 ‘물리적 세계에서 만지고 

느끼는 과정을 통해 습득되는 정보’와 ‘온라인 콘텐츠’가 통합되고 있음

  - 이와 같은 통합 현상으로 인해 옴니채널(Omni-Channel)환경이 등장.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활동하는 소매업체들이 새롭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경쟁을 해야 할 필요성 대두되고 있음

  

   ※ 동아 비즈니스 리뷰, 옴니채널 소매(기술이 소비를 바꾼다)

   ※ 한국무역협회, 캐나다 대형유통망 진출전략 및 주의사항



5. 캐나다 유통업자들의 식품사업 확대 현황

 ⚪ 많은 소매업자들이 매장형태를 소규모로 줄이고 도시 내에 입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 

 ⚪ 현재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지하철역이나 도시인근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 

  -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81%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큰 시장임을 

알 수 있음

  - 월마트 경우 교외지역에 위치하여 셔틀버스나 자차를 이용하여 고객들의 소비가 

이루어졌지만, 도시로 확대하려고 노력 중임

  - 로블러도 도시 지역에 진출하기 위해 쇼퍼스 드러그 마트를 인수하기도 함

 ⚪ 시장을 세분화 하여 마이크로마켓으로 나누고, 이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인구통계학적 

측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 할 필요성이 있음

   



6. 캐나다 소매시장 진출 유의사항

 ① 라벨링시 영어 및 불어 병기 의무 규정 등 캐나다 시장의 고유 특징 이해

 ② 토론토, 벤쿠버 중심으로 아시아계 인구에 대한 공략과 한류 활용

   

  - 단일 국가로 이민자 비중이 가장 높은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인구를 위한 유통망이 

발달되어 있으며, 캐나다 내 소수민족을 위한 소매유통 시장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소수민족 소매유통 중 증가세가 높은 업종은 식품 분야이며, 소수민족을 위한 식료품점의 

시장 점유율이 2014년 9%대에서 2017년에는 약 15%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캐나다 

소매유통협회의 발표내용 재인용 : Retail Council of Canada)

  - 인터넷을 통한 한류의 확산으로 캐나다 내 아시아 인구의 한국 식품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음

 ③ 장기적인 경쟁력향상을 위해 캐나다 라이프스타일 트렌드에 맞는 현지화 마케팅 필요

  - 바이어나 현지상인들을 통해 물품을 납품한 이후에도 현지 소비자들의 반응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캐나다의 라이프스타일과 같은 문화적인 측면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현지 전문가를 

통해 국내기업의 마케팅 기획부터 실행, 관리까지 전반을 컨설팅 할 필요성이 있음

 ④ 벤쿠버, 에드몬튼, 토론토, 캘거리, 오타와, 몬트리올(VETCOM) 등 6대 메트로시티 

우선 진출

 ⑤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건강 관련제품 공략

 ⑥ 인증, 안전규정, 포장 및 라벨링 규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


